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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전장 환경은 개별적인 무기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4차 산업

혁명 기반의 네트워크로 통합된 복합무기체계로 변하고 있다. 기술 

발전에 따른 유·무인체계 협업 작전을 통한 전투 효율성 향상이 관

건으로 떠오르고 있다. 미확인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서의 임무 수

행 시 무인체계를 활용하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물자 

수송이나 반복적인 작업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위

한 무인체계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.

현대로템은 K2전차,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기존 유인체계 외에도 

HR-Sherpa(HR-셰르파) 등 무인차량을 중심으로 무인체계 연구개

발(R&D) 역량을 집중해 관련 부문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함과 

함께 방산 부문에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.

실제 현대로템은 일찍이 무인체계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

지난 200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화재진압로봇 개발과제 수행 

및 국방과학연구소(이하 국과연)의 자율주행 실험 차량 연구개발

에 참여해 무인차량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. 이후 2011년에는 국과연

의 무인감시정찰실험플랫폼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무인차

량 개발에 나섰다.

현대로템의 대표적인 무인차량은 2018년 10월 ‘2018로보월드’ 전시

회를 통해 최초로 콘셉트 모델을 선보인 HR-Sherpa다. 현대로템이 

자체 개발 중인 전기구동방식의 민·군 겸용 다목적 무인차량으로

서 2018년 개발에 착수했다.

HR-Sherpa는 경호경비, 감시정찰, 물자·환자 후송, 화력지원, 폭발

물·위험물 취급 및 탐지, 특수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

라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. 또한 원격주행 기능과 

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 자율주행 능

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.

HR-Sherpa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에 6x6의 6륜 전기구동 체계

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

다. 최대 속도는 30㎞/h이며 보병의 기동속도에 맞춰 실제 운용 시

에는 주로 5∼10㎞/h 가량의 운행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현대로템의 HR-Sherpa는 ▲ 근거리 조종을 통한 원격주행 ▲ 통제

차량을 통한 원거리 원격주행 ▲ 종속 주행 ▲ 자율주행 등 다양한 

무인운전 기능이 가능하다.

HR-Sherpa를 비롯해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무인차량은 원격 또는 

자율주행 기반으로 모듈화된 장비 탑재를 통해 전투, 정찰, 물자후

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.

현대로템은 글로벌 무인체계 시장 공략을 위해 2019년 11월 KT와 함

께 ‘5G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, 관제 플랫폼 개발 및 사업을 위한 협

력’에 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바 있다. 같은 해 12월에는 

HR-Sherpa에 고정밀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해 건설 현장 측량용으

로 시범 운영하며 민간 건설 부문에서의 효용성을 확인했다. 올해 5

월과 6월에는 육군교육사령부와 함께 HR-Sherpa의 선도정찰 및 

물자이송 전투시험을 통해 군에서의 활용성을 검증하기도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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